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태안 원유 유출사고 유조선 “유죄”
대전지법,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금고 1년 … 예인선장도 징역형

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선장 및 당

직항해사, 법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.

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12월10일 홍콩선적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에 대해 금고 1년 및 벌금 2000만원, 당직

항해사에 대해 금고 8월 및 벌금 1000만원, 법인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.

또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바지선 선장에 대해 징역 1년6월, 예인선장 1명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벌금 200

만원, 또다른 선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삼성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

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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